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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

나의 대학생활은 이유도 모르는 방황과 번뇌 그리고 반항들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 꿈과, .
소망 목표를 상실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려 책과 동아리에 묻혀 지냈다 마음의 가난이 뭐, .
고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 잘난 체 하던 공허한 시절이었으며 알고 있,
으면서 저지르는 방종의 생활을 아파했던 시절이었다 평안이 없고 목표가 안보여 불안하고.
남들은 나보다 앞서가며 나의 실력은 거품이라는 자책에 시달렸던 시절 마음이 가난하고,
싶었고 천국이 보고 싶어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시절이었다, .
그 날도 여지없이 무거운 맘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매일 밤 시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10
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버거웠다 첫. .
찬송이 불려지고 기도가 시작됐다 성경봉독 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고민과 아픔, . . “
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 ,
며 항상 우리를 만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네가 아파할 때 같이 우실 거다 찬송가, , .
장 같이 찬양하자305 .”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 , ,
운 동산이라 로 시작된 노래를 날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찬양’ .
을 끝낼 수 없게 했다 그 후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
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됐다.
나의 꿈은 나의 가정에서 시작되며 나의 천국은 쾌락도 책도 친구도 아닌 임마누엘 하나, ,
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가정에 있음을 나의 목표와 실력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있음,
을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임을 주님은 찬송 장을 통해 알게 하셨다, 305 .
오늘도 졸려서 투정하는 나의 아기를 안고 항상 부르는 자장가를 들려준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 / / /

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 /
마셔 여기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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